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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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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영아관련 변

인(성, 월령, 기질)과 어머니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으로 나누어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변

인들이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

하고 있으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유의표집 하였다(417명). 자료분석은 

이원변량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의 성, 기질, 월령과 같은 영아특성 변인 보다는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의 실행모델과 같은 어머니관련 변인과 더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회귀모형에 영아특성 변인과 어머니관련 변인을 투입한 결과 영

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27%를 설명하였다. 반면에 영아의 성과 월령, 모의 결혼만족도 변인은 유의하지 않

았다. 어머니 애착에 대한 변인들 간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

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어머니 애착, 정서적 유대감, 전생애 애착, 양육자의 민감성, 영아의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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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애착은 이제 영아가 영유아기에 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에게 형성하는 애정적인 유대감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낯

가림, 분리불안과 같이 주 양육자에 대한 영

유아의 행동유형과 행동체계로 제한하여 사용

하여 온 초기 애착 개념은 아동과 양육자 사

이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낯선상황 외에 다양한 측정도구의 개발로 이

제 애착은 인생의 초기에서만 형성된다는 인

생초기 관점에서 벗어나 전생애적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나 교사에 대

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 즉 “보호기능”을 매개

로 한 단일 방향적인 애착 개념에서 벗어나 

자녀에 대한 부모 편에서의 애착과 같이 “결

속”을 매개로 한 상호방향적인 애착개념이 여

러 학자들의 연구(Beal, 1991; 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inde, 

1979; Lamb, 1974;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Müller, 1993, 1994)를 통해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애착관련 연구는 

아동 편에서의 애착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기

존의 애착연구가 주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에

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Bowlby와 Ainsworth

가 애착을 한 개체가 자기 자신 보다 더 강하

거나 현명하게 지각되는 타 개체와 맺어 가는 

사회적 관계, 즉 생존을 위한 보호기능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인애착척도의 개발로 애착의 전

생애적 개념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애착연구

는 부모, 교사와 같이 성인에 대한 아동 편에

서의 애착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애

착은 더 이상 아동 편에서의 애착으로만 한정

되어 있지 않다. 애착은 특정한 두 사람 사이

에 발달하는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정서적 유

대감, 즉 결속이며,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강

하게 서로를 향하고 접촉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나 바람이기 때문이다(Beal, 1991; Shaffer,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같은 한 방향에서의 애착 개념에서 벗

어나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유대감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지칭하는 양방향적 

개념으로 확대한 Denham과 Moser(1994)의 주장

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영아

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이러한 양방향적인 애

착개념을 토대로 하여,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결속이며, 종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

으로 내재되어 있고, 영아에 대한 헌신적인 

보호로 나타난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학자들 마다 

어머니 애착(maternal attachment), 어머니-영

아 애착(mother-to-infant attachment), 모아애착

(mother-and-infant attachment), 영아에 대한 어머

니의 애착(mother's attachment to infants), 그리고 

부모애착(parental attachment)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영아, 즉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동물행동학자인 Hinde(1979)이다. 그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쌍 프로그램의 한쪽으로 

「애착」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양육자의 민

감성」의 개념으로 대신하였던 Ainsworth 당시

에도, ‘애착’이라는 용어를 아동의 행동체계뿐

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성하는 

사회적 유대(social bond)의 개념으로 인식하였

다. Hinde는 애착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적 

토대인 유대(bond)가 친자, 부부, 암수 등과 같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97

은 양자(dyadic) 관계에서의 결속을 의미하는 

동물행동학적 용어임을 지적하면서, 유대는 

무엇보다 양쪽의 두 개체에게 내재된 양 방향

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고유한 속성임을 주장하

였다. 따라서 유대의 이러한 특징에 의해, 애

착의 개념은 어머니에 대한 아동 쪽에서의 애

착에서 나아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포

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자녀 편에서의 애착만을 애착으로 바

라본 기존의 애착이론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

니의 애착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Ainsworth가 볼티모어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

한 ‘양육자의 민감성’이다(Ainsworth & Bell., 

1977). 애착을 부모의 양육체계와 상호작용하

는 아동 내의 조절체계로 제한하였던 Ainsworth

는 영아 애착체계와 상대되는 개념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설명하기 위해 ‘양육자의 

민감성’을 제시하였다. 

  Ainsworth와 동료들이 설명한 어머니의 민감

한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

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만 몰입되어 

있는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둘째,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들을 적절

히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

머니의 반응은 영아가 좌절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이미정(1998)은 Ainsworth와 다른 학자들

의 이론을 토대로 신호에 대한 지각(awareness)

과 정확한 해석(interpretation), 반응의 즉각성 

(promptness), 반응의 적절성(appropriateness) 등의 

4개 영역을 부모의 민감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Ainsworth가 제시한 양육자의 민감성

은 “양육자의 민감성”이라는 용어에서도 나타

나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만 초점이 맞추

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영아 주도적인 애착행동 신호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아

동 간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입증되

었듯이, 부모-자녀 애착은 아동보다 부모에게 

먼저 나타난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

부터 태아와 대화를 나누고, 태동과 같은 태

아의 존재감을 통해 아기에게 애착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Bloom, 1995; Cranley, 1981; 

Fuller, 1990; Grossman et al., 1985; Müller, 

1993). 따라서 Ainsworth가 제시한 양육자의 민

감성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속성을 일

부 설명하고 있지만, 어머니 애착을 모두 포

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양육자의 민감성 외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1)는 부모가 자녀

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데에 있어 나타

나는 태도와 행동(박성연, 1989)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

동과 태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양육태도는 애

착과 같이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생물학적인 

토대 보다는 자녀의 발달과정과 함께 지속되

는 훈육방법과 행동이기에, 특별히 자녀와 어

머니의 정서적 결속을 강조한 어머니의 애착

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실제로, 영아

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üller의 모아애

착 척도,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황현주와 정옥분(2006)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애착 척도와 모아애착 

1) 학자에 따라 양육태도와 행동을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육

태도와 행동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다 



98  인간발달연구

척도와의 상관(.79)이 어머니 애착 척도와 어

머니 양육태도 척도와의 상관(.51)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이 어

머니의 양육태도와 서로 유사하지만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구별된 구성개념임을 입증하였

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영아애착, 즉 양육자

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애착연구에 비하면 상

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애착을 부모와 자녀 사

이에 형성하는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인

식하고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유대감과 동시

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적 결속

으로 인식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있다(김

기영, 2000; 김봉선, 1994; 방경숙, 2000; 신현

정ㆍ박영주ㆍ강현철, 2004; 임숙빈, 1996; 한규

은, 2001; Beal, 1991; Becker & Becker, 1994;  

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ock, McBride, & Gnezda, 1989;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간호학적 관점

에서 태아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신

생아 간의 조기접촉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애

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반면 아동

학과 같은 인간발달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진 

국내의 어머니 애착연구는 유은희와 박성연

(1989)이 성인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이론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착연구가 어머니의 자녀애착은 소외된 채, 

자녀의 어머니 애착으로만 진행되어져 온 것

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초기경험, 

특히 발달 초기에 이루어지는 영아와 주 양육

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인 애착의 질이 표상을 

통해 전생애 동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기존의 단일 방향 연

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애착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연구에 있어 논란

이 되는 것은 애착형성에 대한 민감기(sensitive 

period)의 존재 유무와 함께, 만약 민감기가 존

재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것이다. 

Klaus와 Kennel(1982)은 특히 출생 후 몇 시간

이 어머니가 영아에 대한 결속을 형성하는 민

감기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출생 직후

를 어머니와 영아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겼다. 그

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고된 과정을 견

디는 것은 자녀의 양육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영아에 대한 강한 정서

적 결속, 즉 애착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인

식하였다. 

  그러나 입양을 한 양부모들의 자녀애착을 

살펴 본 Singer와 동료들(1985)의 연구에서는 

비록 신생아 때 초기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건강하게 자녀애착을 형성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와 신생아와의 초기 접촉 효과에 

대한 지속성을 살펴 본 Goldberg(1983)에 의하

면 초기접촉 효과는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머니와 신생아를 출산 직후 9일 

동안 관찰한 결과, 신생아와 초기부터 접촉한 

어머니는 통제집단 보다 단지 3일간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다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그리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출산 직후 어머니와 신생아가 갖는 초

기 접촉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뿐만 아니

라,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ode와 동료들(1981)은 

질병과 미숙아 등의 이유로 태어난 직후 바로 

몇 주 동안 입원하였던 영아(12-19개월)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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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영아애착을 살펴본 

결과, 71%가 어머니에게 안정애착 하였으며, 

이 수치는 신생아 때 입원하지 않은 통제집단 

영아의 안정애착 수치(66-70%)와 별다른 차이

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초기접촉은 

애착발달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연구에서 나타났

듯이, 출산 직후 어머니가 신생아를 안고, 어

머니의 심장 박동소리를 신생아에게 들려주며 

수유하는 등의 직접적인 초기접촉은 일정 기

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증진시

킬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은 출산 후 잠시 동안 형성되기 보다는 보다 

긴 기간 동안 서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유대관계이다(Mercer & Ferketich, 

1994).

  초기접촉 외에 애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은 영아의 기질이다. 

기질과 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즉 영

아의 애착발달에서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이 

주요 변인이듯이 영아의 반응적 행동 양식인 

기질은 어머니의 애착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는 입장과, 그리고 이와 달리 

애착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

다는 주장이다. 

  영아의 기질이 애착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영아애착 분

류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력과 그리고 양육자

와 아동이 함께 상호작용적으로 형성해 가는 

조화의 적합성에 대한 기질의 직접적 영향력

을 살펴보았다(Kagan, 1994; Seifer & Schiller, 

1995). 먼저 기질의 영향력을 주장한 학자들은 

기질적 특성이 활동수준과 마음의 진정능력

(soothability) 또는 혼란성(distractibility) 등을 내

포하기에, 기질이 낯선 상황 실험 자체에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Kagan, 1994; Thompson, 

Connell, & Bridges, 1988). 즉 낯선 상황에서 C

유형(저항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들의 경우 양

육자와의 애착형성 때문이 아니라 애착유형을 

평가한 낯선 상황 자체에 대한 영아의 과민반

응, 즉 영아의 기질로 인한 차이라고 생각한

다.

  기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조화의 적합

성 문제로,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발달해 가

는 애착관계 유형에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패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어머니가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

다. 또한 아동의 기질은 아동이 어머니의 양

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즉 동일한 양육이라 할지라도 영아

의 기질에 의해 영아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까다로운 

기질 아동은 쉬운 기질 아동 보다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까

다로운 기질의 영아일지라도, 어머니가 보다 

여유 있고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이

는 보다 적응적인 아이가 된다. 이와 같이 기

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관계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국내외적

으로 많이 있다(박응임, 1995; 최영희, 1995; 

홍계옥, 1994; Seifer & Schiller, 1995; van den 

Boom, 1995).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입장에서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

향을 주어 애착체계 기능의 모델 내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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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었기 때문에 기질로 애착을 밝힐 수 없

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Bates와 동료들(1985)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과 낯선 상황에서 측정한 

영아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질

의 애착 유형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

다. 국내에서도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살펴 본 이영환(1993)과 타인양육 영아

의 애착을 살펴 본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도 

기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질과 애착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까지 진행 중이다. 

  기질 외에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변인

으로는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월령(개월 수)이 

있다. 그러나 성별과 월령은 애착연구에서 기

질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다루어진 변

인은 아니다. 낯가림, 분리불안과 같은 애착의 

행동유형은 생후 6-18개월경에 나타나는 보편

적이며 생물학적인 현상이기에, 성과 개월 수

에 따른 차이는 주요 분석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최근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애착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기 애착을 살펴본 연구에

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선주, 2001).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는 기

질, 성차와 같은 아동 변인 외에, 왜 어떤 어

머니는 다른 어머니보다 영아에게 더욱 정서

적으로 밀접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어머니 편에서의 변인이 있다. 특별히 어머니

의 애착에 있어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들은 오

랫동안 발달심리와 아동학에서의 주요 문제였

다. 최근까지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답

은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는 주장이다(Vasta et al., 1999).

  한편, 어머니 자신의 내적 실행모델 외에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같은 

어머니 관련변인이 있다. 이러한 어머니 관련

변인은 최근 들어 애착의 생태학(ecology of 

attachment)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가족과 사회의 네트워크가 애착에 영향을 준

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

었으며, 생후 1년 간 영아가 경험하는 애착의 

질은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만족도에 의해 

예측되었다(Bretherton, 1995). 또한 국내의 애착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남편의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그리고 애착과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들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의 영

아애착이 영아 관련변인(성, 월령, 기질)과 어

머니 관련변인(어머니 자신이 형성하였던 애

착안정성,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 변인들

의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

아 관련변인(성, 월령, 기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어

머니 관련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 자신

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관계가 있는

가?

  연구문제 3. 영아 관련변인(성, 월령, 기질)

과 어머니 관련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은 어떠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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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

고 있으며, 특별히 영아(1-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지역의 10개

구(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중

랑구, 양천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와 인천

시,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 등의 수도권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유의 표집 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 중 437부의 설문지가 수거

되어 설문지 회수율은 87%였다. 이 중 불성실

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여 417부의 자료가 

최종 선택되었다. 

  본조사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영아(1-24개월)를 자녀

로 둔 어머니의 연령 범위는 22세에서 42세 

까지였으며, 이 중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어

머니가 216명(51.8%)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의 연령은 23세에서 47세의 범위였으며, 어머

니와 마찬가지로 31세에서 35세 사이가 224명

(53.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어

머니와 아버지 모두 「대졸」이 가장 보편적이

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형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

가 165명(39.6%), 비취업모가 252명(60.4%)으로,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취업을 한 어머니 보다 

다소 많았다. 

측정도구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척도(KMAI)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황현주와 정

옥분(2006)이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척도(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KMAI)를 사용하였다. KMAI는 1개월에서 24개

월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황현주와 

정옥분은 애착측정에 있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척도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애착관련 

문헌과 한국 전통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아울

러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반분검사 신뢰

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과정과 일련의 타당

도 과정(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을 통해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KMAI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chafer의 MBRI와 Müller의 MAI 두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KMAI의 공인

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인분석 

결과, 총 8요인(긍정적 정서, 접촉추구, 자기희

생적 온정, 근접추구/분리불안, 보호, 결속, 냉

담, 기대감)이 추출되었다. KMAI는 총 50문항

(5점 척도)으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값

은 본 연구에서 .94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척도(IBQ)

  영아의 기질 측정은 위영희(1994)가 번안하

여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Rothbart(1988)의 

영아행동질문지(The Infant Behavior Quest- 

ionnaire: IB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12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Thompson과 동료들(1988)의 연구를 비롯한 국

내외 여러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을 측정함으

로써, 영아와 유아의 기질척도로 사용되고 있

다.

  IBQ는 6개의 하위영역에 총 8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위영희(1994)가 요인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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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어머니)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N=417)

어머니(연구 대상자) 배우자

변인 내용 빈도 변인 내용 빈도

연령(만)

21-25세

26-30세

31-15세

36-40세

41세 이상

12 (2.9%)

123 (29.6%)

216 (51.8%)

59 (14.1%)

7 (1.7%)

연령(만)

21-25세

26-30세

31-15세

36-40세

41세 이상

1 (0.2%)

53 (12.7%)

224 (53.7%)

115 (27.6%)

24 (5.8%)

교육수준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 이상

3 (0.7%)

118 (28.3%)

268 (64.3%)

28 (6.7%)

교육수준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 이상

2 (0.5%)

77 (18.5%)

266 (63.8%)

72 (17.3%)

취업유형

가정주부

학  생

관리ㆍ경영직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기술자

단순노동직

기  타

252 (60.4%)

2 (0.5%)

1 (0.2%)

9 (2.2%)

127 (30.5%)

24 (5.8%)

1 (0.2%)

1 (0.2%)

취업유형

무  직

학  생

관리ㆍ경영직

전문직

사무직

자영업/기술자

단순노동직

기  타

0 (0.0%)

9 (2.2%)

11 (2.6%)

61 (14.6%)

226 (54.2%)

102 (24.5%)

4 (1.0%)

4 (1.0%)

해 6개의 구성요인(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성,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 등) 

38문항으로 수정함으로써, 구인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전혀 안했다”에서 “항상 했다”까지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8문항으로 수정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값은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어머니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척도(AAS)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Hazen

과 Shaver(1990)의 성인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인애착 

척도(AAS)는 Ainsworth(1978)가 영아애착 유형

으로 제시한 회피, 안정, 불안/양가 애착을 토

대로 만들어 졌으며,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다. 국내에서는 이현미(1997)가 내용타당도 과

정을 통해 총 16문항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현미(1997)가 사용한 16문

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이며 ‘전

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1점, ‘매우 그랬다’는 7

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112점 사이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렸을 적 어머니에

게 안정애착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현

미(1997)와 정혜승(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의 α값을 구한 결과 모두 .91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Cronbach의 α값도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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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별 평

균과 표준편차                      (N=417)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1 긍정적 정서

 2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3 자기희생적 온정

 4 근접추구(분리불안)

 5 보호

 6 결속(일치성)

 7 냉담

 8 기대감

4.67

4.46

4.22

4.25

4.28

4.48

1.94

4.28

.38

.52

.47

.54

.51

.45

.58

.57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척도(RKMSS)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과 동료들(1981)이 개발한 캔자스 부부

만족 척도(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를 양미선(2000)이 우리나라의 사

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

한「캔자스 부부만족 척도 개정판(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매

우 만족 한다” 등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값은 양미선

(2000)과 본 연구에서 모두 .91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척도

  남편의 지지는 양미선(2000)의「남편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미선(2000)은 Taylor 

(1985)의 척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

ㆍ보완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남편의 지지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등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지각한 남편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값은 양미선(2000)의 연구와 본 연

구에서 모두 .9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료분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영아관련 변

인(영아의 성, 월령, 기질)과 자신의 모에 대한 

안정성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

원변량분석과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

해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영아관련 변인

(성, 월령, 기질)과의 관계

  먼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하위요인별

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에 나

타나 있듯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5점 

평정)은 냉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4점 이상이

었다. 이 중 희생을 초월한 긍정적 정서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결속(4.48)과 접촉추구/

접촉을 즐김(4.46), 보호와 기대감(4.28), 근접추

구/분리불안(4.25), 그리고 자기희생적 온정

(4.22) 순이었다.

  다음에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총점과 하위요인 별 점수가 영아의 성과 월령, 

기질 등과 같은 영아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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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영아기질과의 관계                                      (N=417)

 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성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 전 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20** .07 .07 .01 .22** -.08 .17**

**p<.01

표 4.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과의 관계    (N=417)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의

신체적 지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전  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22**  .24**  .27**  .26**

**p<.01

있는지 알아보았다. 영아의 월령에 따라 영아

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영아의 개월 수를 12개월 이전과 

이후로 나눈 후 살펴보았다. 이원변량분석 결

과 영아의 성별과 월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영아의 기질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r=.17, p<.01). 어머니 애착과 

기질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영아에 대한 어

머니 애착은 기질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정

서(r=.20, p<.01) 및 주의 전환성(r=.22, p<.01)

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영아에 대한 어머

니애착은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관련 

변인 중 영아의 성별이나 월령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 관련 변인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관련 변

인들(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신체적ㆍ정서적 지

지,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관련 변인 중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와 같이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된 변인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결혼만족도(r=.22, p<.01)와 배

우자의 지지(r=.26, p<.01) 변인 모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참조). 

  어머니 관련 변인들 중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과 영아 자녀

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5 참

조). 그 결과 두 변인 사이의 상관은 다른 어

머니 관련 변인들(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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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N=417) 

긍정적 

정서

접촉

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

추구
보호 결속 냉담 기대감 전 체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41*** .37*** .44*** .35*** .35*** .39*** -.25** .28** .48***

**p<.01 ***p<.001

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

였다(r=.48, p<.001).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영아

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요인들 중 특별히 어머니의「자기희생

적 온정」이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

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r=.44, p<.001)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

의「긍정적 정서」도 어렸을 적 형성한 어머

니와의 애착안정성과 높은 상관(r=.41, p<.001)

을 나타냈다. 즉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어머니일수록 자신의 자녀

에 대한 자기희생적 온정이 높았으며, 자녀양

육을 고생이나 어려움으로 인식하기보다 기쁨

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

으로 여겨진다. 반면에「냉담」은 어머니가 어

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

안정성과 역 상관(-.25)을 나타내었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어머니관련 

변인들(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 자

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모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관련 변인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어렸을 적에 형성한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이 현재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

된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변인 보다 영

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아 관련변인과 어머니 관련변인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애착에 미치는 설명력

  회귀모형에 영아관련 변인과 어머니관련 변

인을 투입한 결과, 영아관련 변인에서는 유일

하게 영아의 기질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어

머니관련 변인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과 배우자의 지지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한편 영아관련 변인의 성과 월령, 그리고 

어머니관련 변인의 결혼만족도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설명에 있어 유의한 설명을 하

지 못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표 6 참조). 먼저 투입된 변인들 중 어

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

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가장 높은 

설명력(23%)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의 지지(3%)

와 자녀의 기질(1%) 역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설명하였지만, 설명력은 어머니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비교하여 미미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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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영아관련 변인과 어머니관련 변인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 (N=417)

모형 B Beta R F R² R² 변화량

(상수)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169.13

   .66 .48 .48  125.19*** .23 .23

(상수)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및 남편 지지

155.79

.60

.27

.43

.17 .51   73.35*** .26 .03

(상수)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및 남편 지지 및

영아 기질

143.56

.59

.27

.11

.42

.17

.10 .52   51.36*** .27 .01

***p<.001

다. 또한 어머니 애착에 대한 남편의 지지와 

영아기질 간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영아의 

기질(1%)보다는 남편의 지지(3%)가 영아에 대

한 어머니 애착을 더 많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서는 영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보다는 어머

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

던 애착안정성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아의 성과 월령, 결

혼만족도 등의 변인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의 지지, 영아의 기질 순서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연구 이후 전 세

계적으로 다양한 애착연구가 진행되고 영아기 

이후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애착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지만, 이들 연구와 척도 대

부분은 양육자나 교사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아동 편에서의 

애착이 아닌 어머니 편에서의 애착, 즉 본 연

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어머니 애착 관련문

헌과 연구들은 아동발달 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모아애착이라는 이름으로 어

머니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간호학을 중심으

로 더러 있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출생 직후

를 어머니와 영아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출산 직후나 생후 초기에 

어머니 애착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애

착은 상대적으로 보다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

는 어머니-자녀 간의 관계이며, 아울러 누적

적이며 적응적인 과정이다(Brockington, 1996; 

Sander, 1962, 196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개월까지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영아관련 변인과 어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107

니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영아

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에 대한 한국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관련 변인과 관계가 없거나 미미하였다. 

즉 영아의 성과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질과는 미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어머니관

련 변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현재 부부관

계의 질과 관련된 변인 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어머니 애착과의 상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요인들 중에서는 어머니의 「자

기희생적 온정」과 「긍정적 정서」가 어머니

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영아특성 변인(성, 연령, 기질)과 배우

자 변인(남편의 지지, 결혼만족도), 그리고 어

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변인이 영

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설명력의 정

도를 비교한 결과, 영아의 기질과 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모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설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실행모델, 

즉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

성하였던 애착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영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는 설명력에 있어 

미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이 전생애 동안의 

발달과정이며 아울러 성인기와 노년기의 정서

적 기초로 확대되어 간다는 Main과 동료들

(1985)의 주장을 지지한 결과이다. 비록 애착

의 전생애적 관점과 세대 간 전달에 대한 연

구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아동 편에서의 부모

나 교사에 대한 애착연구로 이루어졌지만, 애

착에 대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가 형성

한 애착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

의 세대 간 전달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Steele, Steele 

& Fonagy, 1996). 따라서 Ward와 Carlson(1995)

은 양육자의 민감성 보다 오히려 어머니의 실

행모델이 영아의 애착 유형에 더 좋은 예측변

인임을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어

머니의 실행모델이 영아의 애착유형 뿐만 아

니라,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있어

서도 더 높은 예측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의 

성, 기질, 연령과 같은 영아특성 변인 보다는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어머니의 실행모

델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

졌다. 

 또한 영아의 기질과 남편의 지지 보다는 어

머니의 실행모델, 즉 어머니가 어렸을 적 자

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안정성이 영

아에 대한 어머니애착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응임, 1995; 최영희, 1995; 홍계옥, 

1994; Seifer & Schiller, 1995; van den Boom, 

1995)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기질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영환(1993)과 양연숙

(2000), 그리고 Bates와 동료들(1985)의 연구결

과를 지지한 결과이다. 

  즉 영아관련 변인 보다는 어머니관련 변인

이 더 중요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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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계의 시작이 어머니가 아이였을 때, 즉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어머니가 어

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는 

자녀 편에서의 애착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서도 주요 예측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Mercer & Ferketich, 1990, 

1993). 그러나 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

하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어머니의 양

육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Crowell & Feldman, 1991; van IJzendoorn, 

1992, 1995), 국내 연구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현미, 1997; 전효정, 2003)와 이와 

달리 자녀양육행동이 부모의 애착 내적 실행

모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박응

임, 1995; 이영환, 1993)가 함께 제시되고 있어, 

이들 차이가 문화적 차이인지 측정의 문제인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

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애착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측정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

닌, 상호 관련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애

착은 생물학적 토대 위에 형성된 범문화적이

며 보편적인 정서적 결속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이지만, 애착을 구성하는 구성요인 내에 

생물학적 보편성과 문화적 독특성이 함께 공

존한다. 즉 애착은 모든 인간 종에게 내재된 

생물학적인 속성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마다 애착에 부여하는 가치, 혹은 

바람직한 애착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

니라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할 때 설정하는 목

표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상호 간의 반응

양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애착연구는 애착에 대

한 문화적 차이인지 또는 애착측정방법의 문

제인지와 같은 양자택일적인 관점이 아닌 이 

둘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애착에 있어 영

아의 개월 수(12개월 이전과 이후)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애착척도

가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그리고 24개월 미만

의 영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적절함을 나

타낸다. 이는 어머니애착이 생애 초기에 잠시 

동안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보다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유대관계임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어머니 편에서의 애착을 다루었다는 데 연구

의 의의가 있다. 즉 Bowlby와 Ainsworths는 아

동과 주 양육자 두 사람이 공유하는 쌍방적 

프로그램의 한쪽을「애착」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양육자의 민감성」으로 개념화하였지

만, 동물행동학에서 친자, 부부, 암수 등의 밀

접하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유대(bond)」

는 양쪽의 두 사람에게 내재된 고유한 속성이

기에 애착과 양육자의 민감성보다는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어머니의 아동

에 대한 애착을 모두 포함하는 애착의 양방향

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살펴

봄으로써, 어머니의 실행모델, 즉 어머니가 어

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형성하였던 애착

안정성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가장 많

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

이 영아와 주 양육자간에 형성된 애착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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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를 넘어, 그리고 세대에 걸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

본의 표집 과정에 있어 모집단의 특성과 지역

을 고려한 표집이 아닌, 서울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따른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연구대상의 편향적 

특성이 우려된다. 

  한편 어머니 애착에서 냉담을 제외한 하위

요인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

의 결과는 영아에 대한 한국 어머니의 애착이 

비교적 높다는 해석과 동시에, 척도의 선별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특

별히 다른 어떤 발달 시기보다 주 양육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영아와 어머니

와의 애착관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

과 아울러 연구대상의 편향성으로 인한 결과

라는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보다

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

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자녀의 기질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

치는 설명력은 낮았다. 그러나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적 차이 외

에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

는 영아의 기질이다. 기질과 애착연구는 영아

의 기질이 영아와 양육자의 애착 형성에 미치

는, 특별히 영아의 기질이 영아애착분류에 미

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아

직까지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서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영아애착이 아닌 어머니의 애착과 기질연구는 

지금까지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기에,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 애착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미

흡하다. 따라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 애착과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영희

(1994)가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Rothbart의 영아행동질문지(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를 사용하여 기질을 측정하

였다. 이 척도는 기질의 유형화가 아닌, 6개의 

하위 요인(긍정적 정서, 주의 지속성, 접근성, 

부정적 정서, 주의 전환성, 활동성)으로 이루

어져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애착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등과 같은 기질의 긍정적/부정적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질과 어머니 

애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를 제안하는 바

이다.   

  둘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개인차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어머

니의 애착은 앞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즉 민감성과 같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과 행동발달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 특히 어

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한 

내적 실행모델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어

머니의 실행모델 외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추후 연구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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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and Related Factors

Hyun Joo Hwang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attachment 

to their infa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7 mothers located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s, two-way 

ANOVA, and a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boys and girls in terms of the mother's attachment to 

the infa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between the different age groups of 

the infants.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a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was 

related to the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Third, a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was deeply related with the attachment security that the mother formed with her 

own mother during infancy. 

Key words : mother's attachment, emotional bond, life-span attachment, caregiver's sensitivity, infant's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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